
2학년 1학기 1단원 만나서 반가워요!

161 곱슬곱슬
머리카락이나 털이 고불고불하거나 말려 

있는 모양.
우리 집 강아지는 털이 곱슬곱슬해요.

162 말차례
말을 주고받을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 지키는 순서.
말차례를 지키며 대화해요.

163 물려받다
가족이나 앞의 사람에게서 뒤를 이어 물건 

등을 전해 받다.
형이 입던 옷들을 물려받다.

164 허둥지둥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갈팡질팡하며 다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

허둥지둥 달리다가 친구의 어깨에 부딪쳤

다.

165 시냇물 시내에서 흐르는 물.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

166 거꾸로 차례나 방향이 반대로 되게. 비바람에 우산이 거꾸로 뒤집혔다.

167 짝짝이
서로 짝이 아닌 것끼리 합하여 이루어진 한 

벌.
양말이 짝짝이잖아.

168 흉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 다른 사람의 흉을 보면 안 돼.

169 모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 우리는 함께 숲으로 모험을 떠났다.

170 엉덩방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서 

엉덩이로 바닥을 쾅 구르는 짓.
길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2학년 1학기 2단원 말의 재미가 솔솔

171 가랑비 가늘게 내리는 비. 가늘게 내리는 비는 가랑비.

172 이슬비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풀잎에 겨우 이슬이 맺힐 만큼 내려서 이슬

비.

173 장대비 빗줄기가 굵고 거세게 좍좍 내리는 비. 장대비에 신발이 흠뻑 젖었다.

174 단비 꼭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비.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다.

175 말끔하다 티 없이 맑고 환하게 깨끗하다. 얼굴이 말끔하다.

176 포근하다 보드랍고 따뜻하다. 엄마의 품이 포근하다.

177 고추장
질게 지은 밥이나 익은 떡가루에 메줏

가루, 고춧가루, 소금을 넣어 섞어서 만든 

붉은 빛깔의 매운 장.

비빔밥에 고추장을 넣다.

178 덧붙이다 붙은 것 위에 겹쳐 붙이다. 친구의 말 뒤에 다른 말을 덧붙이다.

179 콩닥콩닥 놀라서 가슴이 자꾸 세차게 뛰는 모양.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180 책갈피
읽던 곳이나 필요한 곳을 찾기 쉽도록 책의 

낱장 사이에 끼워 두는 물건.
책 사이에 책갈피를 끼우다.



2학년 1학기 3단원 겪은 일을 나타내요

181 고소하다
깨나 땅콩처럼 기분 좋은 맛이나 냄새가 

있다.
아버지께서 사 주신 군밤이 고소하다.

182 올록볼록
물체의 겉면이 고르지 않게 높고 낮은 

모양.

올록볼록 껍데기 속에는 고소한 땅콩이 들

어 있어.

183 조롱조롱 작은 열매 등이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184 우수수
바람에 나뭇잎 등이 많이 떨어지는 소리나 

모양.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 걸까?

185 탐스러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보기가 좋고 

끌리는 데가 있는.
우아,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

186 보드레하다 꽤 보드라운 느낌이 있다. 아기의 볼이 보드레하다.

187 잘바닥잘바닥
진흙이나 반죽 등이 물기가 많아 매우 보드

랍게 진 느낌.
찰흙이 잘바닥잘바닥하다.

188 찐득찐득 자꾸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모양. 손에 묻은 송진이 찐득찐득하다.

189 부들부들 살에 닿는 느낌이 매우 부드러운 모양. 옷이 부들부들하다.

190 만질만질하다 만지기 좋게 연하고 보드랍다. 동생의 피부가 만질만질하다.



2학년 1학기 4단원 분위기를 살려 읽어요

191 값 물건을 사고팔 때 주고받는 돈. 과일 값이 많이 올랐다.

192 나들목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도로의 출입구나 

도로가 엇갈리는 곳에 차들이 신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

나들목에 차가 원활하게 다닌다.

193 더미 많은 물건이 한데 모여 쌓인 큰 덩어리. 옷 더미 속에서 아끼던 인형을 찾았다.

194 부표 물 위에 띄워 위치를 알려 주는 물건. 바다에 부표가 줄지어 있다.

195 분류 종류에 따라서 나눔. 숫자를 분류하다.

196 해거름 해가 지는 때.
밖에서 놀더라도 해거름 안에는 집에 와야 

한다.

197 슬그머니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슬며시. 고양이가 슬그머니 골목으로 나간다.

198 마루 등성이를 이루는 지붕이나 산의 꼭대기. 구름이 뒷산 마루에 걸려 있다.

199 휘파람
입술을 좁게 오므리고 혀끝으로 입김을 

불어서 맑게 내는 소리.
입에서 절로 휘파람이 나온다.

200 볼가심 물을 머금어 볼의 안을 깨끗이 씻음.
아이가 이를 닦고 난 뒤에 볼가심을 하고 

있다.



2학년 1학기 5단원 마음을 짐작해요

201 오솔길 길이 좁고 사람이 많지 않아 조용한 길. 자전거를 타고 오솔길을 달렸다.

202 뿌듯한 기쁨이나 감격이 마음에 가득 차서 벅찬. 뿌듯한 하루였다.

203 늘이다 본래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고무줄을 늘이다.

204 설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다. 마음이 설레다.

205 낯설다 전에 본 기억이 없어 익숙하지 않다. 길이 낯설다.

206 눈치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
눈치를 보다.

207 거름
식물이 잘 자라도록 땅에 뿌리거나 섞는 

물질.
텃밭에 거름을 주다.

208 반듯이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의자에 반듯이 앉다.

209 떼 사람이나 동물이 한데 모여 있는 무리. 양 떼가 한데 모여 있다.

210 부치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이나 전 

등의 음식을 익혀서 만들다.
프라이팬에 전을 부치다.



2학년 1학기 6단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요

211 주의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함. 화단의 꽃을 꺾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12 배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

213 손쉽게 어떤 일을 하기가 쉽게.
줄넘기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

다.

214 영양분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
나무가 자라는 데 물과 영양분이 필요하다.

215 저장 물건 등을 잘 모아서 간직함. 나무는 나무뿌리에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216 고정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함.
땅속에 있는 뿌리가 나무를 단단하게 고정

해 줍니다.

217 까치밥
까치와 동물들이 먹으라고 따지 않고 몇 개 

남겨 두는 감.
감나무에 까치밥이 몇 개 남아 있다.

218 볼우물
볼에 팬 우물이라는 뜻으로, ‘보조개’를 뜻

함.
내 볼에는 볼우물이 있다.

219 벗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
전학 오기 전 함께 놀았던 벗이 생각난다.

220 여우비 햇볕이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 맑은 한낮에 갑자기 여우비가 내렸다.



2학년 1학기 7단원 마음을 담아서 말해요

221 승강기
높은 건물 등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

나 짐을 아래위로 나르는 장치.
승강기 안에서 머리핀을 주웠다.

222 벙긋
닫혀 있던 입이나 문이 소리 없이 조금 

열리는 모양.
붕어가 입을 벙긋거리며 인사했습니다.

223 요란하게 몹시 시끄럽게.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224 험상궂게
얼굴의 표정이나 겉모습이 보기에 사납고 

무섭게.
그 물고기는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225 반짝반짝
작은 빛이 잠깐 잇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

는 모양.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226 슬금슬금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눈치를 살펴 

가면서 슬며시 행동하는 모양.

물고기들은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

다.

227 빙그레
입을 약간 벌리고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웃는 

모양.
아기가 잠결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228 응원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이기도록 힘을 북

돋우는 일.
너를 응원할게.

229 금메달
운동 경기나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

는 금으로 만든 메달.
금메달 딴 거 축하해.

230 습관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저절

로 굳어진 버릇.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습관이 있다.



2학년 1학기 8단원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요

231 어깨동무 서로 팔을 어깨에 얹고 나란히 서는 것. 어깨동무한 두 사람.

232 우편함
벽이나 대문에 달아 두고 편지나 소포를 

넣게 한 작은 상자.
우편함 속에 편지가 들어 있다.

233 빙긋
입을 슬쩍 벌릴 듯하면서 소리 없이 가볍게 

한 번 웃는 모양.
선생님과 눈이 마주쳐 빙긋 웃다.

234 까딱 아래위로 가볍게 한 번 움직이는 모양. 고개를 까딱 숙이다.

235 휘휘 이리저리 휘두르거나 휘젓는 모양. 손을 휘휘 저어 벌을 쫓았다.

236 불행 행복하지 않은 것. 불행한 일을 겪은 친구를 위로하다.

237 오누이
오빠와 여동생(또는 누나와 남동생)을 

나타내는 말.
사이좋은 오누이.

238 나그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나그네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내어 

주다.

239 의좋은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정이 두터운. 의좋은 형제.

240 동아줄 굵고 튼튼하게 꼰 줄.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2학년 2학기 1단원 장면을 상상하며

241 낭송 크게 소리를 내어 글을 읽거나 외우는 일. 마음에 드는 시를 낭송하였다.

242 빙글빙글 동그라미를 그리며 계속해서 도는 모양. 코끼리처럼 코를 잡고 빙글빙글 돌았다.

243 콧잔등 콧방울 위의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 콧잔등에 맛있는 짜장 점 일곱 개.

244 호로록
적은 양의 액체나 국수 등을 가볍고 빠르게 

들이마시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따뜻한 국물을 호로록 마셨다.

245 문득 생각이나 느낌이 갑자기 떠오름.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246 한바탕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온 가족이 한바탕 크게 웃었다.

247 살랑살랑 바람이 가볍게 흔들리며 부는 모양. 살랑살랑 시원한 봄바람.

248 산들바람 시원하고 가볍게 부는 바람. 산들바람에 코스모스가 흔들거려요.

249 삐거덕
크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닿아서 나는 거친 

소리.
대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렸다.

250 골똘히
한 가지 일에 온 정신을 쏟아 딴생각이 

없이.
소이는 골똘히 생각했어요.



2학년 2학기 2단원 서로 존중해요

251 촐랑대다 조심스럽지 못하고 계속하여 까불다. 동생이 새 장난감을 자랑하며 촐랑대다.

252 대화 서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대화 도중에 끼어들었다.

253 귀담아듣다 누구의 말을 주의하여 잘 듣다. 친구의 말을 귀담아듣다.

254 공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대하여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친구의 말에 공감해 주었다.

255 비속어
예절에 어긋나게 대상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말.
화가 나도 비속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256 칭찬
상대가 잘하는 점이나 노력하는 점, 상대

의 좋은 점 등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았다.

257 조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말로 알려 

주는 것.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다.

258 집중하다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쓰다. 종이접기에 집중하다.

259 표정
마음속에 품은 마음이나 생각 등이 얼굴에 

드러남.
할머니께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다.

260 말투 말을 하는 버릇이나 특성.
대화할 때에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해야 한

다.



2학년 2학기 3단원 내용을 살펴요

261 진심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나를 걱정해 주는 친구의 진심을 느낄 수 있

었다.

262 뉘우치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꾸짖거나 나무라다.
친구에게 심하게 장난친 것을 뉘우치다.

263 무작정
얼마라든지 혹은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정한 것이 없이.
결승선만 바라보며 무작정 달렸다.

264 정중하게 태도나 분위기가 점잖고 엄숙하게.
”내 사과를 받아 줄래?”라고 정중하게 물

어봐야 해.

265 인정하다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

266 질기다
물건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견디는 

힘이 세다.
고기가 먹기 어려울 정도로 질기다.

267 들쭉날쭉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여 가지런하

지 않은 모양.
화단에 해바라기가 들쭉날쭉 피었다.

268 옷차림 옷을 갖추어 입음. 하는 일에 따라서도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269 청결하게 맑고 깨끗하게.
음식을 청결하게 만들려고 요리용 모자를 

씁니다.

270 두께 두꺼운 정도.
날씨가 추울 때에는 두께가 두껍고, 소매가 

긴 옷을 입습니다.



2학년 2학기 4단원 마음을 전해요

271 뜻깊다 가치나 중요성이 크다.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뜻깊다.

272 전시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벌여 놓고 보임.
교실 뒤에 우리가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

다.

273 안부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소식.
할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

274 윗사람 나이가 자기보다 위이거나 높은 사람. 유나는 윗사람을 만나면 공손히 인사한다.

275 주리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모자라게 먹거나 

굶다.
오랫동안 배를 주리다.

276 부릅뜨다 무섭고 사납게 눈을 크게 뜨다. 화가 나서 눈을 부릅뜨다.

277 탐스럽다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보기가 좋고 끌리는 데가 있다.
무가 희고 탐스럽다.

278 간신히 겨우 또는 가까스로. 간신히 버스를 놓치지 않았다.

279 보답 남에게 받은 도움이나 은혜를 갚음. 친구에게 보답하려고 선물을 샀다.

280 인자하게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사랑과 정이 

깊게.

사또가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

다.



2학년 2학기 5단원 바른 말로 이야기 나누어요

281 가르치다 지식 등을 알려 주다. 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다.

282 가리키다
손가락 등으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

서 보이거나 알리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다.

283 바래다 색이 변하여 희미해지거나 누렇게 되다. 사진이 오래되어 바래다.

284 적다
개수나 분량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

다.
오른쪽 상자의 공이 더 적다.

285 다르다 어떤 점이 서로 같지 않다. 좋아하는 과일이 서로 다르다.

286 틀리다 계산이나 사실 따위가 맞지 않다. 물건을 계산한 값이 틀리다.

287 잊어버리다 한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잊어버리다.

288 잃어버리다 찾지 못하게 되다.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어버리다.

289 모락모락
연기나 냄새, 김 등이 계속 조금씩 피어오

르는 모양.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후후 불어 

먹었다.

290 얼떨결
뜻밖의 일을 갑자기 당해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는 상황.

동생과 다투다가 얼떨결에 색연필을 빼앗

았다.



2학년 2학기 6단원 매체를 경험해요

291 빠져들다
잠이나 생각에, 또는 상황으로 깊이 들어

가다.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다.

292 공익 광고 여러 사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공익 광고를 보다.

293 오염물 오염된 물질이나 물건. 옷에 오염물이 잔뜩 묻었다.

294 뒤숭숭하다 느낌이나 마음이 불안하다.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서 마음이 뒤숭숭하

다.

295 차오르다
물이 어떤 공간을 채우며 일정 높이에 오르

다.
욕조에 물이 차오르다.

296 한쪽 어느 하나의 편이나 방향. 한쪽 눈을 살짝 뜨고 친구들을 찾았다.

297 생생하다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명백하고 또렷

하다.
어젯밤에 꾼 꿈이 생생하다.

298 낭비 시간이나 돈 등을 헛되이 마구 씀.
낭비하지 않기 위해 옷을 재활용하기로 했

다.

299 누리집 인터넷 홈페이지의 순우리말.
학교 누리집에는 학교 위치에 대한 안내가 

있다.

300 게시물
누리집에 올려진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의 

자료.

학교 누리집에 올려진 게시물을 살펴보았

다.



2학년 2학기 7단원 내 생각은 이래요

301 반려견 가족처럼 여기며 키우는 개. 주변에 반려견을 키우는 친구들이 많다.

302 에티켓 프랑스어로 예의범절을 뜻함. 복도에서는 뛰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다.

303 공포 두렵고 무서움.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에 공포를 느꼈다.

304 위협적
겁을 먹도록 무서운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위협적이다.

305 상쾌하다 느낌이 시원하고 산뜻하다. 공원을 산책하니 기분이 상쾌하다.

306 공지 세상에 널리 알림.
여러분, 교실 뒤쪽에 있는 공지 사항 읽어 

보았나요?

307 뒤뜰 집 뒤에 있는 비어 있는 땅. 뒷마당. 학교 뒤뜰에는 여러 가지 꽃이 피어 있다.

308 안심하다
모든 걱정을 떨쳐 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지

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안심하다.

309 책임 맡아서 해야 할 일. 자신의 일에 각자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

310 자신감 자신이 있다는 느낌. 규빈이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2학년 2학기 8단원 나도 작가

311 터지다
둘러싸여 막혔던 것이 뚫어지거나 찢어지

다.
자전거 바퀴가 터지다.

312 씰룩씰룩
살의 한 부분을 갑자기 여러 번 움직이는 

모양.
엉덩이를 씰룩씰룩 흔들었다.

313 도란도란
여럿이 나직한 목소리로 서로 정답게 이야

기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그림을 그렸다.

314 허겁지겁 조급한 마음으로 몹시 허둥거리는 모양. 배가 고파서 빵을 허겁지겁 먹었다.

315 시늉
어떤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어 꾸미는 

행동.
언니는 갑자기 배 아픈 시늉을 했습니다.

316 함부로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쓰레기가 길에 함부로 버려져 있었다.

317 칭얼대다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못마땅하여 짜증

을 내며 자꾸 중얼거리거나 보채다.
아기가 엄마를 찾으며 칭얼대다.

318 울상 울려고 하는 얼굴 표정.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울상을 지

었다.

319 사인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음. 또는 그렇게 적은 문자.
야구공에 좋아하는 선수의 사인을 받았다.

320 뼘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완전히 펴서 

벌렸을 때에 두 끝 사이의 거리.
연필 길이가 한 뼘보다 길다.


